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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통제강화에 따른 전략기술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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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핵/생화학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
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을 의미하며, 화학, 소재, 기계, 전자 등 10개 분야 총 

1,400여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전략기술이라 함은 이러한 전략물자의 개발∙생산∙사

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전략물자와 마찬가지로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 이전 시 정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학분야에서도 탄소섬유가 첨가된 복합재료, 적층 구조물, 전도성 및 

방향족 폴리이미드계열 고분자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요

구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전략기술 관리강화 요구에 따라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전략기술
의 허가대상 이전의 유형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통상적인 수출의 개념을 적용하여 계약에 

따른 외국으로의 기술이전만 허가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구두, 정보통신매체(전화, 팩스, 

이메일 등) 등을 통해 국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전략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자료 또는 교육훈
련 등 기술지도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대상이 된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일선 연구자들이 연구활동 중에 전략기술의 불법이전
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기술의 개념과 구체사례, 연구기술의 

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방법, 기술이전 상황 별 대응요령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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